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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는 임금협약 즉각 체결하고 

합의안 신속히 이행하라!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는 임금협약 즉각 체결하고 

합의안 신속히 이행하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 소속 충북테크노파크
지부는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와 지난 7월 24일(수) 2024년도 임금
협약, 단체협약 상견례를 진행하고,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9월 20일(금) 2024년 임금인상(안)을 잠정 합의하였다.

 그리고 9월 30일(월) 오후에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으나, 9월 26일(수)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협약 체결 거부로, 체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 노조는 즉각 세 차례나 공문발송 하여 지속적으로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 10월 11일(금)에 회신을 보내 “재단 내부 사정
으로 인하여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모하는 
중”이라고 답할 뿐이었다. 정확한 체결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이, 우리 
노동조합에게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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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했던 대로 10월 급여에 잠정합의 한 2024년도 임금인상율 
4.45%와 직급보조비 신설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 합의한 내용이다. 
사용자는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을 존중
하고 충실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2024년 임금 협약을 신속하게 체결하고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일방 파기로 인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사측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사용자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과기연구노조는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은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충북테크노파크 구성원 모두가 적용받는 처우 내용이다. 
충북테크노파크 사측은 이 점 깊이 명심하고 신속히 임금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0월 19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